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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use cluster analysis to determine differences in eating-out behavior among grouped

clusters of female consumers after each cluster was divided based on lifestyle patterns.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

survey from a biased sample of 1,300 females, ranging from ages 20 to 59, and living in residential districts of Seoul.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were

applied to the data. Four lifestyle factors were extracted by lower-division and classified as follows: health condition,

consuming, food, and housing lifestyles. Based on these four factors, the female consumers were grouped as three clusters:

the consuming-individuality type, rational-pursuit type, and conservative-stability type. The eating-out behavior of each

cluste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frequency of eating-out, eating-out expenditures, restaurant selection criteria,

food preferences, and the purpose for eating-out. Since this study surveyed females from ages 20 to 59, age and

demographics were the differenti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various lifestyle types. Thus, to target the consumers who form

a target market, the food industry should consider market segmentation that combines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income, and marit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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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80년대 이후 여권신장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여성의 경

제활동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 패턴에 커

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활동 범

위의 증가, 취업률의 증가, 가사노동의 기계화, 출산율의 저

하 등으로 많은 여성들이 점점 많은 소득과 자유시간을 즐

길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여성 소비자는 소비시장에

서 중요한 소비계층의 지위를 차지해 가고 있다(이학식 등

2001). 또한 감성 시대에 발맞추어 여성 소비자의 니즈는

자유로움을 통한 감성 충족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

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

고 소비의식과 소비형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서 중요한 일

부를 차지하는 것이 여성 소비자의 식사태도, 식행동, 외식

행동 등 식스타일(eating style)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즉

food-related Lifestyle 변화라고 사료된다(Hendrick

2004). 이로 인해 여성은 소비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소

비계층을 차지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 소비자의 식행동

의 변화는 여성 소비자의 건강·웰빙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서 레스토랑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시사점을 주고 있

다(임 2005).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사회학·심리학에서 개인·집단·

계층간의 차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오다가, 1960

년대에 접어들어 미국 마케팅학회에서 소개되면서 마케팅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Cho & Kim 2001).

라이프스타일 분석은 마케팅이나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의

라이프스타일 분석에 적합한 미시적 분석방법인 인구 통계

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인 AIO(Activities, Interests,

Opinions)가 주로 이용되며, VALS(Values and Lifestyle)

와 LOV(List of Values)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Solomon 1994; Park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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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Plummer(1974)는 가정주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 성향과 은행의 신용카드 사용률에 관한 연구를 실시

하였고 Green & Cunningham(1975)은 기혼 여성을 대상

으로 라이프스타일과 가족구매의사 결정과의 관계를 규명하

였다. Crask 등(1977)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의견,

활동, 제품 사용과 매체사용 등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성향

을 가진 여성과 현대적 성향을 지닌 여성 집단 간의 식품의

쇼핑과 조리를 중심으로 소비패턴에 관한 태도와 행동을 밝

혔다. Douglas & Urban(197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잡화 및 패션제품에 대

한 구매 행동을 비교연구 하였으며, Cosmas(1982)는 여성

을 표본 집단으로 하여 라이프스타일 집단과 제품구색결정

과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였다.

국내에서 라이프스타일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

하게 시작되었다. 그런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남녀를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구목적에 따라서는 노년층

(Shin 등 2003), 주부(Han & Kang 1989; Lee 1999) 등

일부 집단만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도 하였

다. 또한 연구들에 따라서는, 세분 집단별로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기도 했지만(Lee &

Hwang 2003), 구매행동, 정보탐색, 매체이용행동, 소비지

출 패턴 등 특정 행동에 대해서만 라이프스타일 유형 간 차

이를 분석하기도 하였다(Han & Kang 1989; Kim & Kim

1995; Lee 1999; Shin 등 2003; Hong & Park 2005). 여

성의 라이프스타일과 구매행동과 관련된 많은 국내 연구는

주로 패션과 미용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Kim & Kim

1995; Shin 등 2003; Hong & Park 2005).

위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는 다수가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가계 내 소

비패턴의 차이를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

만 제품·서비스 구매의 80% 정도를 결정하는 여성 소비자

분석을 단지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요소로만 국한하기 보다

는 여성 소비자 시장을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서 세분화된 시장별로 분석·파악하게 되면, 세분 시장별로

최적의 마케팅믹스를 결정·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외

식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세분화를 시도하였다.

외식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대학생

들의 패스트푸드 외식행동에 대한 실태조사(Han 1992), 부

산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외식행동 조사(Moon & Ahn

1996),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로 한국인의

외식행동 변화 비교·조사(Park & Ahn 2001), 제주도 대

학생들의 외식정도, 외식동기와 목적 및 외식만족도 조사

(Chung & Kim 2001), 외식소비자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외식행동 비교와 한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Yoon

2005)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외식기업이 주목해야 할 여성 소비자 집단에 초

점을 두고 여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중심으로 세분

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외식기업이 주목해야 할 여성 소비자 집단에 초

점을 두고 여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중심으로 세분

화를 시도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의식주 싸이클

중 라이프스타일의 보편적인 측정 방법인 AIO 방법을 기초

로하여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을 조사·분류하

고 라이프스타일 하위영역별로 요인을 추출하고, 라이프스

타일 요인에 따른 군집을 3개로 분류한 후 군집별 외식행동

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조사항목은 AIO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행동, 관심, 의견 등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프스타일 측정을 할 때에 가장 널리 이용

되는 방법으로서 Wells & Tigert(1971)에 의해 개발된 것

이다.

본 연구는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여 군

집으로 분류한 후 분류된 군집간의 외식행동 차이를 제시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접근방

법으로서 AIO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체계와 가

치체계와 적합하지 않은 측정항목을 제거하였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외식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외식성향과 소비

행위 등 외식행동과 관련이 적은 측정 항목들은 라이프스타

일 측정항목에서 배제하였다. 본 연구조사에 사용한 설문지

는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Kim 등 1992; Park 1996;

Kim & Kim 2003; Ahn & Shin 2004; Hong & Park

2005; Inglis 2005)과 외식행동(Kim 1990, Kim & Kim

2003, Kim 2005)에 관한 문항들을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

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방법은 5점 척도와 폐쇄

형 질문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은

라이프스타일과 외식행동 평가이며, 5점 척도에서 1은 전혀

아니다, 2는 별로 그렇지 않다, 3은 보통이다, 4는 그런 편

이다, 5는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였다.

본 연구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관

한 8개 문항,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30개 문

항, 외식행동 평가에 관한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 및 기간

예비조사는 2006년 5월 10일~12일까지 경기대학교 일반

대학원 외식조리관리학과 20대~50대 여성 학생 4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6월 10일에서 7월 8

일 까지 29일간 백화점, 공원, 영화관, 쇼핑몰 등을 이용하



서울시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분석과 외식행동에 대한 연구 379

는 20~50대 여성소비자 1,300명을 연령과 서울특별시(강

북 14개 구+ 강남 11개 구)의 거주지역에 따라 편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지를 바탕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총 1,300부 중 회수된 설문

지는 1,020부(회수율 78.5%)이였으며, 이 중 부적합한 응

답을 제외한 1,00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실증적 분석방법으로는 첫

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중에 하나인 크

론바하 알파에 의한 내적 일관성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둘

째, 판별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인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회전 방법으로

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직

각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셋째, 라이프스타일 요인에 따른

세분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여성 소

비자 집단을 세분화한 후,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하여 군

집별 라이프스타일 특징 및 인구통계적 속성을 파악하였다.

분산분석은 이원배치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

방법은 Duncan의 다중비교로서 유의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군집화된 집단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명

명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외식행동 측정문항들을

요인분석한 후, 여성 소비자 집단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외

식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본 결과 <Table 1>,

연령의 경우 30대 33.4%, 40대 29.3%, 20대 25.8%, 50

대는 11.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학력의 경우 고졸 30.7%,

대졸 30.1%, 전문대졸 26.7%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전업주부가 23.8%로 가장 많았고 사무/기술직 18.6%,

판매/서비스직 14.1%, 자영업 10.6%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가정환경<Table 2>은 가정 소득이 200

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2.1%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29.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

만 17.3%의 순서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의 수는 4~5명이

전체의 5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3명 28.8%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의 경우 기혼 64.3%, 미혼 35.7%로 기

혼이 더 많았고, 자녀의 수는 2~3명이 39.1%로 가장 높았

다. 주거의 형태로는 아파트 43.2%, 단독주택 25.8%, 연

립주택 16.0%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본 결과<Table 3>, 중랑구

9.3%, 동대문구 7.7%, 노원구 6.2%, 금천구 5.1%의 순서

로 많았으며, 거주지역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2.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1) 요인분석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30문항 중 일차적인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적재치가 낮게 나타나거나 의미가 없

게 묶인 항목인 구입하는 것에 거의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

불한다, 내가 정말로 성취하고 하는 인생 목표를 아직은 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Age

20-29 258 25.8
30-39 334 33.4
40-49 293 29.3
50-59 115 11.5

Education

Middle school and below 43 4.3
High school 307 30.7
Junior college 267 26.7
University 301 30.1
Graduate school and above 82 8.2

Occupation

Housewives 238 23.8
Office work 186 18.6
Sales service industry 141 14.1
Business 106 10.6
Technical work 83 8.3
Speciality 72 7.2
Student 68 6.8
Managerial position 56 5.6
Others 50 5.0

Total 1,000 100.0

<Table 2> Home background

 Variables N %

Monthly home 
income
(Million won)

≤ 1.0 22 2.2
1.0-2.0 296 29.6
2.0-3.0 321 32.1
3.0-4.0 173 17.3
4.0-5.0 89 8.9
≥5.0 99 9.9

Size of family

Single Person 98 9.8
2 36 3.6
3-4 288 28.8
5-6 502 50.2
≥7 76 7.6

Marriage status Married 643 64.3
Single 357 35.7

Size of children

None 451 45.1
1 148 14.8
2-3 391 39.1
≥4 10 1.0

Residence

Apartment 432 43.2
Single- family house 258 25.8
Row house 160 16.0
Villa 89 8.9
Studio apartment 61 6.1

Total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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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못했다, 쇼핑 전에 쇼핑품목을 미리 작성하는 편이다,

식단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식사를 하는 편이다, 운동을 즐

겨하는 편이다라는 5개 항목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25개 항

목에 대해 이차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인 요

인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분석에서 25개 문항이 요인분석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결과 4개 차원이 추출되었다.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적 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 계수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에서와 같이 모든 요인

에서 Cronbach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

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요인별로 아이겐 값

은 허용치인 1.0을 상회하고 있으며, 각 요인 적재량에 있

어서 .3이나 .4가 되는 문항들을 제거 하고 전체적인 설명

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재치 기준 .5를 넘는 변수들을 선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설명력을 높였다. 분산에

의한 설명력의 정도에 있어서도 4개 요인에 총 설명분산비

율은 61.89%로 나타났다. 4개 요인은 건강상태, 소비생활,

식생활, 주생활로 명명하였다.

3.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군집분석

이번 분석에서는 분류된 군집들이 라이프스타일의 하위요

<Table 3> Residential district

Variables N %

Gangbuk

Dobonggu 48 4.8
Dongdaemungu 77 7.7
Eunpyeonggu 39 3.9
Gangbukgu 28 2.8
Gwangjingu 48 4.8
Jongnogu 40 4.0
Junggu 33 3.3
Jungnanggu 93 9.3
Mapogu 30 3.0
Nowongu 62 6.2
Seodaemungu 32 3.2
Eunpyunggu 39 3.9
Seongbukgu 21 2.1
Seongdonggu 39 3.9

Gangnam

Dongjakgu 24 2.4
Gangdonggu 22 2.2
Gangnamgu 43 4.3
Gangseogu 42 4.2
Gumcheongu 51 5.1
Gurogu 33 3.3
Gwanakgu 11 1.1
Seochogu 22 2.2
Songpagu 50 5.0
Yangcheongu 26 2.6
Yeongdeungpogu 38 3.8

Total 1,000 100.0

<Table 4> Factor analysis by lifestyle

Variables
Factor Cronbach

α1 2 3 4

Health
condition

I worry about family matters .793 .022 .106 -.034

.775

I feel loneliness often, although many people are around .784 .020 .105 .011
I receive stress because of no recognition .757 .149 .076 -.120
I have bad relationship with friends .755 .202 .051 .015
I feel depressed sometimes .748 -.005 .074 -.087
I am not good in health condition .663 -.055 .046 -.032

Consuming
life

I have sensitive to trend .073 .777 .018 -.111

.701
I regard fashion at first than convenience when purchasing clothing .072 .771 .077 -.022
I am tend to buy unique items .162 .750 .088 -.052
I absorb to new fashion quickly .037 .713 .029 -.023
I buy famous brand items even if it is expensive .055 .515 .218 .270

Food life

I have eating-out with family often .129 .079 .723 .023

.718
I do the grocery shopping often .060 -.147 .686 .195
I compare labels and other information when buying foods .044 .034 .664 .179
I eat instant food often -.014 .301 .622 -.170
I take under 30 minutes for cooking a meal .112 .134 .567 .163

Housing
life

I want to live comfortable place even though traffic is not convenient -.067 -.033 .040 .716
.705I am keeping good in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earning much money -.216 -.020 .049 .667

I think doing plastic surgeries of ordinary people is too extreme .123 .061 .075 .617

Eigen value 4.12 3.26 2.89 2.265
% Standard deviation 20.46 16.84 13.65 10.946

% Accumulation 20.46 37.3 50.95 6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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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군집들의 특성을 규정하고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들과 요인

들과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은 이원배치분산분

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방법은 Duncan의 다중비교

로서 유의를 검증하였다.

<Table 5>에서는 요인점수를 통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군집 2의 경우에 요인 1과 요인 3의 적재치가

.75점, .54점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1의 경우에는 요인 2의

적재치가 .43등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군집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p<0.001).

<Table 6>의 라이프스타일의 하위영역에 따른 군집별 요

인들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건강상태 라이프스타일의 경

우 군집 1, 2, 3 모두 대체로 낮게 나타났고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건강상태 라이프스타일의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점수가 군집별로 군집 1은 1.84, 군집 2는 3.02,

군집 3은 2.01로 나타났고 세 군집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소비생활 라이프스타일의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점

수가 군집별로 군집 1은 3.17, 군집 2는 3.05, 군집 3은

2.01로 나타나 군집 1과 군집 2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것으

로 나타났으며 군집 3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

다. 식생활의 라이프스타일의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점수가

군집별로 군집 1은 2.87, 군집 2는 3.20, 군집 3은 2.48로

나타나 세 군집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생활의 라

이프스타일의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점수가 군집별로 군집 1

은 3.47, 군집 2는 3.26, 군집 3은 3.12로 나타나 세 군집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

해 라이프스타일 영역별로 세 가지의 군집이 보여준 응답과

일반적 사항, 가정환경, 거주지역을 근거하여 군집 1은 소

비개성형, 군집 2는 합리추구형, 군집 3은 보수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4. 여성 소비자의 군집별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군집별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Table 7>과 같다.

군집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군집 1(소비개성형)의

경우 연령은 30대가 38.4%, 20대 32.8%의 순으로 나타났

고 학력은 전문대 졸이 33.9%로 가장 높고, 고졸이 31.4%

로 나타났다. 월 소득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이 38.0%

로 가장 높고, 200-300만원 미만이 32.0%로 나타났으며,

기혼은 59.3%, 미혼은 42.5%의 비율로 나타났다.

군집 2(합리추구형)의 경우 연령은 30대 31.1%로 가장 높

고, 40대 29.0%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졸이 34.1%로 가

장 높고, 고졸 27.2%, 전문대졸 24.0%로 나타났다. 월 소

<Table 5> ANOVA analysis by factor score using finalized clusters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Mean
Sqaure

Degree of 
freedom F-value P-value

REGR factor score 1 for analysis 1 -.86611 -.75453 -.29188 .499 804 405.608*** .000
REGR factor score 2 for analysis 1 -.43890 -.16610 -.23265 .918 804 037.010*** .000
REGR factor score 3 for analysis 1 -.39782 -.55116 -.03382 .926 804 033.205*** .000
REGR factor score 4 for analysis 1 -.52883 -.33179 -1.2164 .493 804 415.402*** .000

***p<0.001

<Table 6> Responses of lifestyles by cluster

Variables Cluster N M SD F-value

Health condition

1 (Consuming-individuality type) 268 1.84c 0.55
472.265***2 (Rational-pursuit type) 462 3.02a 0.45

3 (Conservative-stability type) 270 2.01b 0.67
Total 1000 2.39 0.76

Consuming life

1 (Consuming-individuality type) 268 3.17a 0.61
247.841***2 (Rational-pursuit type) 462 3.05a 0.51

3 (Conservative-stability type) 270 2.01c 0.61
Total 1000 2.91 0.69

Food life

1 (Consuming-individuality type) 268 2.87b 0.57
141.324***2 (Rational-pursuit type) 462 3.20a 0.50

3 (Conservative-stability type) 270 2.48c 0.60
Total 1000 2.88 0.63

Housing life

1 (Consuming-individuality type) 268 3.47a 0.70
260.314***2 (Rational-pursuit type) 462 3.26b 0.62

3 (Conservative-stability type) 270 3.12c 0.80
Total 1000 3.24 0.71

***p<0.001 (Du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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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4.1%로 가장 높고 100-200만

원 미만이 30.0%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은 59.7%,

미혼은 37.6%로 나타났다.

군집 3(보수안정형)의 경우 연령은 40대가 37.4%로 가장

높았고, 학력은 고졸이 34.8%로 가장 높고 대졸은 30.7%,

전문대졸은 24.0%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300미만이

28.5%, 300-400만원 미만이 22.2%로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이 7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군집 1(소비개성형)의 연령이 가장 낮고 군집 3(보수안정

형)의 연령이 대체로 높았으며, 학력은 군집 2(합리추구형)

가 대졸이상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월 소득은 군집 3(보수

안정형)이 가장 높았으며, 군집 3(보수안정형)의 기혼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1(소비개성형)은 연령이 주로 20~30

대로 군집 2(합리추구형), 3(보수안정형)에 비해서 미혼의

비율이 높고 패션과 쇼핑에 관심이 높으며, 건강과 삶의 환

경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합리추구형)의 경우 연령이 주로 30~40대로 대졸

의 비율이 군집 1(소비개성형), 3(보수안정형)에 비해 높으

며, 어느 정도 패션과 소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군집 1(소비개성형), 3(보수

안정형)에 비해 높으며,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군집에 비해 음식관련 요인들에 대한 반

응이 높게 나타났다.

군집 3(보수안정형)의 경우 연령이 40대 이상이 가장 많

아 군집 중 연령대가 가장 높으며, 기혼자가 대부분으로 나

타났으며, 고졸의 비율이 다른 군집 1(소비개성형), 2(합리

추구형)에 비해 높았다. 건강상태 요인, 소비생활 요인, 식

생활 요인, 주생활 요인에서 낮게 나타나 라이프스타일에 대

해 가장 소극적인 군집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중 Park(1996)이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진보적 패션추구형, 합리추구형, 전통적 보수추구형

으로 분류하였는데, 진보적 패션추구형은 20대 이하의 신세

대가 주를 이루며 패션이나 미적요소, 타인에게 보여 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소비개성형과 유

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합리추구형은 주로 30대가 많으며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편리성을 중시하고 가족중심의 문화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합리추구형과 유사

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통적 보수추구형은 패션에 비교적

무관심하며 소비경향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비성향도

낮아 본 연구의 보수안정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hn & Shin(2004)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 집

단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소극적 현실직시형’, ‘진보적 패

션추구형’, ‘보수적 낙천주의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진보적

패션추구형은 패션관련 소비지향적이고, 맛에 민감하여 맛

있는 음식점을 선호하고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의 패션과 쇼핑에 관심이

많으며 건강과 삶의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개성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여성 소비자의 군집별 외식행동

1)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 빈도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 빈도를 살펴본 결

<Table 7> General characteristics by cluster N(%)

 Cluster

 Variables

Cluster 1
(Consuming-

individuality type)

Cluster2
(Rational-

pursuit type)

Cluster 3
(Conservative-
stability type)

Total χ
2 value

Age

20-29 88(32.8) 122(26.4) 48(17.7) 258(25.8)
30.126***

df=6
30-39 103(38.4) 144(31.1) 87(32.2) 334(33.4)
40-49 58(21.6) 134(29.0) 101(37.4) 293(29.3)
50-59 24(8.9) 52(11.2) 39(14.4) 115(11.5)

Education

Middle school and below 12(4.4) 19(4.1) 12(4.4) 43(4.3)
16.847*

df=8
(.021)

High school 87(32.4) 126(27.2) 94(34.8) 307(30.7)
Junior college 91(33.9) 111(24.0) 65(24.0) 267(26.7)
University 60(23.3) 158(34.1) 83(30.7) 301(30.1)
Graduate school and above 23(8.5) 38(8.2) 21(7.7) 82(8.2)

Monthly income
(Million Won)

1.01-1.99 107(39.8) 148(31.9) 63(22.9) 318(31.8)

41.315***
df=10

2.0-2.99 86(32.0) 158(34.1) 77(28.5) 321(32.1)
3.0-3.99 40(14.9) 73(15.8) 60(22.2) 173(17.3)
4.0-4.99 11(4.1) 38(8.2) 40(14.8) 89(8.9)
≥5 29(10.8) 35(7.5) 35(12.9) 99(9.9)

Marriage status Married 159(59.3) 276(59.7) 206(76.2) 643(64.3) 22.215***
df=2Single 114(42.5) 174(37.6) 69(25.5) 357(35.7)

Total 268(100.0) 462(100.0) 270(100.0) 1000(100.0)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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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Table 8>, 소비개성형의 경우 1개월에 1-2회가 43.0%

로 가장 많고, 1주에 1-2회에 27.6%, 2-3개월에 1회 12.3%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합리추구형은 1주 1-2회 29.1%, 1

개월에 1-2회 28.9%로 가장 많았다. 보수안정형의 경우 1

개월에 1-2회가 28.1%, 1주 1-2회 24.9%의 순서로 나타

났다.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은 보수안정형이 7.9%로 가장

많았고, 주 3-5회는 소비개성형과 보수안정형이 10%미만

인 것에 비해 합리추구형이 21.0%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

게 나타났고, 1개월 1-2회의 경우 합리추구형과 보수안정

형이 20%대인 것에 비해 소비개성형이 43.0%로 다른 유형

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수안정형의 경우 다른 유형

에 비해 매일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2-3개월 1회, 4-6

개월 1회, 6개월 1회 미만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아 보수

안정형의 대부분은 외식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이는 선행연구 Moon & Ahn(1996)의 주부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의 경우 외식은 1개월에 1~2회가 45.8%로 가장

높아 본 연구의 외식 빈도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때 외식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외식소비지출의

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비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비를 살펴본 결과

<Table 9>, 소비개성형의 경우 한달 평균 외식비는 5-15만

원 미만이 32.3%로 가장 많고, 15-25만원 29.2%, 5만원

미만 25.6%의 순서를 보였으며, 25만원 미만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합리추구형의 경우에도 5-15만원 미만이

26.6%로 가장 높았고, 15-25만원 22.0%, 5만원 미만

17.5%의 순서를 보였다. 보수안정형의 경우 5-15만원 미만

26.4%, 15-25만원 미만 25%, 5만원 미만 24.0%의 순서

로 나타났다. 25-35만원 미만에서 합리추구형 13.7%, 보

수안정형 13.7%인 것에 비해 소비개성형은 6.1%로 낮았으

며, 35-45만원 미만, 45만원 이상에서 합리추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아 합리추구형의 외식비 소비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01).

3)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당선택기준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당선택기준을 살펴

본 결과<Table 10>, 소비개성형의 경우 맛을 기준으로 한

다는 응답이 57.9%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영양가 15.4%,

특이한 음식 13.5%의 순서를 보였다. 합리추구형은 맛

44.8%, 영양가 19.3%, 특이한 음식 14.9%의 순서였으며,

보수안정형은 맛 54.5%, 영양가 18.1%로 나타났다. 합리추

구형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8.5%로 소비개성형

2.6%, 보수안정형 3.6%인 것에 비해 높았고, 소비개성형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곳 2.2%로 합리추구형과 보수안정형이

0.6%인 것에 비해 높았다. 특이한 음식에 대한 응답이 소

<Table 8> Eating-out frequency by cluster N(%)

  Cluster
Eating-out 
frequency

Cluster1
(Consuming-

individuality type)

Cluster 2
(Rational-

pursuit type)

Cluster 3
(Conservative-
stability type)

Total χ
2 value 

Everyday 14(5.3) 22(5.0) 22(7.9) 58(5.9)

72.267***
df=12

3-5 per week 16(6.1) 91(21.0) 19(6.8) 126(13.0)
1-2 per week 72(27.6) 126(29.1) 69(24.9) 267(27.5)
1~2 per month 112(43.0) 125(28.9) 78(28.1) 315(32.5)
1 per 2~3 months 32(12.3) 43(9.9) 45(16.2) 120(12.3)
1 per 4~6 months 18(6.8) 28(6.4) 37(14.3) 83(8.5)

Total 268(100.0) 462(100.0) 270(100.0) 1000(100.0)

***p<0.001 

<Table 9> Eating-out expense by cluster N(%)

 Cluster
Expense
(10,000 won)

Cluster 1
(Consuming-

individuality type)

Cluster 2
(Rational-

pursuit type)

Cluster 3
(Conservative-
stability type)

Total χ
2 value 

≤ 4.99 50(25.6) 42(17.5) 49(24.0) 141(22.0)

30.988***
df=10

5.00-14.99 63(32.3) 64(26.6) 54(26.4) 181(28.3)
15.0-24.99 57(29.2) 53(22.0) 51(25) 161(25.1)
25.0-34.99 12(6.1) 33(13.7) 28(13.7) 73(11.4)
35.0-44.99 7(3.5) 23(9.5) 4(1.96) 34(5.3)
≥45 10(5.1) 28(11.6) 11(5.3) 49(7.6)

Total 195(100.0) 240(100.0) 204(100.0) 639(100.0)

***p<0.001



384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3, No. 3 (2008)

비개성형과 합리추구형이 13.5%, 14.9%인 것에 비해 보수

안정형은 9.0%로 낮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p<0.01).

4)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좋아하는 음식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좋아하는 음식을 살펴

본 결과<Table 11>, 소비개성형의 경우 한식 41.6%로 가장

많고, 퓨전 23.6%, 양식 15.6%의 순서를 보였다. 합리추구

형은 한식 31.3%로 가장 높고, 중식 19.0%, 양식 18.1%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수안정형의 경우 한식 39.1%, 일식

17.5%, 퓨전 15.6%의 순서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한식을

가장 선호했으나 두 번째로 선호하는 음식이 각각 소비개성

형은 퓨전, 합리추구형은 중식, 보수안정형은 일식으로 나

타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좋아하는 음식은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p<0.001).

이는 선행연구 Moon & Ahn(1996)의 주부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서 외식 중 한식이 가장 높고 중식, 양

식, 패스트푸드, 일식의 순서로 나타나 여성 소비자가 선호

하는 외식 종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비의식

및 소비형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전통음식이 지

니고 있는 영양이 풍부하고 성인병을 유발하지 않으며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식품을 개발, 표준화, 다양화시키므로 전

통식품의 외식화를 이룩함과 여성 소비자들의 외식 시 한식

에 대한 선택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 사

료된다.

5)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목적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목적을 살펴본 결

과<Table 12>, 소비개성형은 친구, 동료와 어울리기 위해

서 외식을 한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24.8%, 단순한 끼니해결

11.2%의 순서를 보였다. 합리추구형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29.5%로 가장 많고, 친구, 동료와 어

울리기 위해서 23.2%, 단순한 끼니해결 16.5%의 순서를 보

였다. 보수안정형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

해서 32.8%로 가장 많고, 단순한 끼니해결과 친구, 동료와

어울리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0.0%로 나타났다. 집에

서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과 수고를 절약하기 위해서 외식을

한다는 응답이 소비개성형은 4.8%인 것에 비해 합리추구형

과 보수안정형은 8.8%, 8.4%로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

고, 소비개성형이 친구, 동료와 어울리기 위해 외식을 한다

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보수안정형과 합리추구형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외식을 한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아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10> Restaurant selection criteria by cluster N(%)

 Cluster
Restaurant 
Selection 
Criteria

Cluster 1
(Consuming-

individuality type)

Cluster 2
(Rational-

pursuit type)

Cluster 3
(Conservative-
stability type)

Total χ
2 value 

Taste 153(58.1) 195(44.8) 151(54.5) 499(51.1)

34.154**
df=14

(0.001)

Nutritional value 42(15.4) 84(19.3) 50(18.1) 175(17.9)
Extraordinary food 36(13.5) 65(14.9) 25(9.0) 126(12.9)
Reasonable price 15(5.6) 38(8.7) 21(7.6) 74(7.5)
Service 9(2.6) 37(8.5) 8(3.6) 54(5.5)
Atmosphere 4(2.2) 14(3.2) 14(4.3) 32(3.2)
Easy access 6(2.2) 3(0.6) 2(0.7) 11(1.1)
Easy to park 1(0.3) 3(0.6) 0(0.0) 4(0.4)

Total 265(100.0) 435(100.0) 275(100.0) 975(100.0)

**p<0.01

<Table 11> Food preference by cluster N(%)

 Cluster

Food preference

Cluster 1
(Consuming-

individuality type)

Cluster 2
(Rational-

pursuit type)

Cluster 3
(Conservative-
stability type)

Total χ
2 value 

Korean 109(41.6) 138(31.3) 105(39.1) 352(36.3)

28.14***
df=8

Chinese 24(9.1) 84(19.0) 38(14.1) 146(15.1)
Japanese 29(11.0) 67(15.2) 47(17.5) 143(14.7)
Western 41(15.6) 80(18.1) 35(13.0) 156(16.1)
Fusion 62(23.6) 69(15.6) 42(15.6) 173(17.8)

Total 262(100.0) 440(100.0) 268(100.0) 970(10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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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행연구 Yoon(2005)의 외식소비자의 연령별 외식행

동과 한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연구에서 30대와 30대 이하

의 경우 외식의 목적이 사교적인 목적이 가장 높은 반면 40

대 이상에서는 가족과의 외식이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응답

해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을 중심으로 한 외식소비행태를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은 가족간의 외식행동은 주 5일제 근무의

확산과 여가시간의 확대로 인한 가족중심의 공동 소비행태

의 행동양식이 반영되어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각 연

령대별 외식빈도는 30대의 외식빈도가 가장 높아 사회활동

과 사교생활이 활발한 연령대의 특징을 반영하였고, 50세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외식빈도는 줄

어드는 경향을 나타난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연령대별 외식

빈도와 일치하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유

형을 조사, 요인을 추출하고 라이프스타일 요인에 따른 군

집을 분류한 후 군집별 외식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

째, 라이프스타일의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아이겐값이

1 이상이 되는 4개의 요인(건강상태, 소비생활, 식생활, 주

생활)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요인에

따른 세분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3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학력, 월 소득, 결혼여부)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에 따라 3개의 집단을 각각 소비개성형, 합리추구형, 보

수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소비개성형은 자신의 외모나 스타일을 가꾸는 것에 관심

이 많으며, 유행과 고급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브랜드 제품

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건강과 생활환

경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20-30

대이며 미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합리추구형은 유행에

민감하기보다는 편안함을 중시하며,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가정과 친구, 주위로부터의 스트레스에 약

하며, 우울감과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며 주로 30-40

대, 기혼으로 나타났다. 보수안정형은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유형에서 가장 낮아 가장 소극적이며, 40-50대 이상의 기

혼자의 비율이 81.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외식행동을 살

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외식 빈도에서는 소비개성형의 경우 1개월에 1-2회가

43.0%로 가장 많고, 합리추구형은 1주 1-2회 29.1%, 보수

안정형의 경우 1개월에 1-2회가 28.1% 로 나타났다.

외식비에서는 소비개성형, 합리추구형, 보수안정형 모든

유형의 경우 한달평균 외식비는 5-15만원 미만이 각각

32.3%, 26.4%, 26.6%로 나타났다. 외식비가 35-45만원

미만과 45만원 이상에서 합리추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

아 합리추구형의 외식비 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선택기준에서는 소비개성형, 합리추구형, 보수안정형

모든 유형의 경우 맛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이 각각 57.9%,

44.8%, 54.5%로 나타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좋아하는 음식에서는 소비개성형, 합리추구형, 보수안정

형 모든 유형의 경우 한식을 가장 선호했으나 두 번째로 선

호하는 음식이 각각 소비개성형은 퓨전, 합리추구형은 중

식, 보수안정형은 일식으로 나타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좋

아하는 음식은 차이를 보였다.

외식목적에서는 소비개성형은 친구, 동료와 어울리기 위

해서 외식을 한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고, 합리추구

형과 보수안정형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 각각 29.5%와 32.8%로 나타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

였다.

본 연구는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함으로써 몇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할 수 있겠다. 첫째,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외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를 통한

<Table 12> Purpose of eating-out by cluster N(%)

 Cluster
Purpose
of eating-out

Cluster 1
(Consuming-

individuality type)

Cluster 2
(Rational-

pursuit type)

Cluster 3
(Conservative-stability 

type)
Total χ

2 value

Hungry 30(11.2) 71(16.5) 51(20.4) 152(16.1)

41.284***
df=12

Gathering 112(42.1) 100(23.2) 50(20.0) 262(27.7)
Family 66(24.8) 127(29.5) 82(32.8) 275(29.1)
Business 9(3.3) 14(3.2) 9(3.6) 32(3.4)
New and various food 25(9.39) 63(14.6) 34(13.6) 122(12.9)
Saving time and effort 13(4.8) 38(8.8) 21(8.4) 72(7.6)
Celebrating special days 9(3.3) 13(3.0) 9(3.6) 31(3.3)

Total 266(100.0) 430(100.0) 250(100.0) 946(100.0)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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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외식행동 연구는 향후 외식기업

의 시장 세분화 전략을 결정·집행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

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대부분

의 선행연구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20대~50대 이상의 여성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연령과 그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이 라이프스타

일 유형을 결정짓는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외

식기업이 소비자를 타겟팅(targeting)할 때 연령, 소득, 결

혼 여부 등 인구학적 특성을 접목한 시장세분화를 하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시내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외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를 라이프

스타일로 규정하여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외식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보다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점

차 외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외식소비지출의 내용의 다양

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분화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테마시장이 외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후속연구의 시

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외식행동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 양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통계적

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관찰, 면접, 현장

기록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심층적 연구

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라이프스타일이란 시

간에 따른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

에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분포 및 외식행동에서의 변화는 시

간적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라

이프스타일 구성개념을 가지고 라이프스타일 변화 추세를

계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트렌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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